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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이 대구시청 �이순하 사무관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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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노사, 대구·경북에 격려물품 기부 �코로나19 의료진 및 소외계층 위해 2억 상당 생필품 지원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12일(목),「코로나19」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·경북 지역 소외계층과 의료진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. ��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과 조합간부들은 이날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를 방문, “타 지역 보다 상황이 좀 더 절박한 대구 ·경북지역의 환자 치료와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및 자원 봉사자들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전달해 달라”며 손소독제, 의류와 수건, 빵과 우유 등 2억원 상당의 생활필수품 7천 박스를 지원했다.��의료진의 방호복 속은 늘 땀범벅…땀 흘린 옷 갈아입을 수 있도록 면티와 속옷도 준비��특히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의료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재난상황에서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소외계층을 적극 살피자는 취지에서 그간 KT임직원들이 모은 ‘사랑나눔 기금’으로 이루어졌다. 구호물품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호복 때문에 늘 땀에 절어 있어야 하는 의료진을 위해 갈아입을 수 있는 속옷과 면티, 양말 등의 의류도 포함했다.��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“확진자가 늘어 가는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질서를 잃지 않는 대구 시민을 비롯, 전 국민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”며 “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고생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들 때 서로 돕고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저력을 가진 국민답게 이 어려움도 곧 극복하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�KT노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임직원의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활동에 역량 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. �













